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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동계 유기서원자 모임 

 

 
 

지난 1월 3일부터 12일까지 관구 본원과 용종동에서 동계 유기서원자 모임을 하였습니다. 동계 모임의 

주제는 “만남과 돌봄의 문화를 키워간다.” 로 좀 더 실천하고, 저희의 삶 안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였

습니다. 특별히 관구 총회와 세계 총회를 준비하는 올해, 저희 역시 유기서원자들만의 모의 총회를 개최하여 안

건도 제안해보고, 토론하고, 직접 표결하는 것 등을 경험해보고자 하였습니다. 총회에 경험은 없지만, 노틀담 수

녀회의 한 회원으로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에 마리아 쥴리 수녀님의 특별 강의를 받고, 저희만의 모의총회를 개최

해보았습니다.  

사도직 보고 대신에 저희의 1년을 돌아보며 자기 보고를 하였고, 외부강연은 마리 데오필라 수녀님의 

“성교육-나 자신과의 만남”을 통해서 건강한 성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으면서 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좁았던 

저희의 생각이 좀 더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 

본격적인 모의 총회에 앞서 마리 베라 수녀님이 “관계”에 대해서 저희에게 나누어주었고, 교황님의 테드 

강연을 보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숙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.  

세 그룹으로 나누어 안건 제안에 대한 시간을 가진 뒤에 다 같이 그룹별로 나온 안건 총 7개를 가지고 

전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. 토론을 하고, 표결을 하면서 총회의 어려움을 느낀 동시에 노틀담의 한 회원으로서 

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비록 모의 총회였지만,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한껏 의견을 제시하고 또 듣

는 자세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회원으로서의 자세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.  

7개의 안건 중에서 6개의 안건이 채택되는 기적과 동시에 몇 개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저희의 의견과 바

람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의 숙고와 나눔을 통하여 모의 총회의 마지막, 비전 성명서를 함께 

만들어보았는데요, 비전 성명서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,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하고 대체 단어를 찾아가면서 



Incheon | 2022 Korean Juniors’ Winter Gather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anuary 27, 2022 | snd1.org 

소중한 2022년 유기서원자 비전 성명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 

모의총회를 마친 뒤의 일정은 용종동에서 보내게 되었는데, 또 다른 느낌의 모임이 되었습니다.  

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, 저희의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사랑으로 

지켜봐주신 공동체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수녀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번 동계모임도 기쁘게 마칠 수 있었

습니다. 감사합니다.  

 

2022년 유기서원 비전성명서 

 

우리를 존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... 

나와 이웃과의 참된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, 

생명으로 이끄는 변화 안에서 성장하는 

우리는 희망이어라! 

 


